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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 성령 강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활 승

천하신 예수님으로 이별의 슬픔에 빠진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들 가운

데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비밀리 예수님의 열 한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

여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신할 수 있게 공공연하게 성령

님께서 강림하셨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 그

당시의 외국어를 말하였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였다. 오순

절 유대 명절이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

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나뉘어진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언어를 하나로 만든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

니라, 다른 외국어를 사용해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였고, 언어가 하나가 되는 현상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확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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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복음인 것은 이전까지는 성령님께서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

한 기간과 일을 위해서만 간헐적으로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셨지만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성령님께서 떠나셨다(삼상 16:14).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다윗도 마찬가지였

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한 후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

두지 마소서”(시 51:11)이었다. 성령님이 자기를 떠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셨던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시

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특

권이고 복된 소식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

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고 말씀해주셨다. 이 예수님의 약

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시

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한다. 본래적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이다. 이 죽은 영으로는 하나

님을 알지도 믿지도 사랑할 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

며 배반하였던 것은 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 그

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본성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을 본질상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고 약속하셨

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

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주신 것이다. 이같은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니고

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말



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spirit)이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

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혼이 바뀌었는

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은 아니다. 죽었던 영이 새로

운 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된 소식, 복

음인 것이다!


